
국내 어선의 절반 가까이가 선령 16년 이상 된 가운데, 정부의 어선 노후화 

대비 예산 집행은 전체 선박관련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선은 6만7천여척에 이르는데, 이중 21년 이상된 어선은 만4천여척으

로 21%나 되고, 향후 5년이내 선령 21년을 넘게 될 노후화 직전 어선(선령 

16~20년)도 포함시켜보면, 전체의 46%나 해당돼 어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선박 관련 사업 예산중 넓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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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 늘려야

- 어선 절반 가까이 노후화 진행중인데

전체 선박관련 예산중 5%에도 못미쳐



의 어선 노후화에 대비한 사업의 예산 비중은 편성기준 20%, 집행기준 4.8%

가 최대 수치이고, 그 가운데서도 대체건조 지원 사업의 예산은 9억여원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

지만, 어선 노후화 대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체 선박관련 사업 예산 중 어선 노후화 대책 비중 >

구분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9월)

전체 선박

관련 사업(A)
1,417 1,136 1,632 1,439 3,128 2,650 3,391 2,952

어선 노후화

대책(B)
286 41 199 74 129 114 132 111

비중(B/A) 20.2% 3.6% 12.2% 5.1% 4.1% 4.3% 3.9% 3.8%

(해양수산부, 단위 : 억)

  *어선노후화 대책 :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원양어선 안전관리,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는 어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열악한 

어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업 유입을 막아 어민 노후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며 “그럼에도 정부의 신규 건조 지원 예산은 편성도 적은데다 집

행률도 낮을 만큼 실제 어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 

대상은 물론 예산 규모와 집행률도 획기적으로 늘려 어선 노후화를 진정시

키고 우리 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